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6년 4월 7일(화) ~ 5월 7일(목) / 온라인 심의

  - (본심) 2026년 5월 14일(목)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하진, 박현숙, 이선영, 장우성, 진영섭

 202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는 무대 공연으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굴과 무대화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

니다. 접수된 작품은 총 84건, 이중 결격사유로 확인된 16건을 제외한 68건이 예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7건이 본심 대상으로 올라 5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성 80%, 무대화 가능성 20%의 비율로 지원작을 심의하였으며 작품이 차별화된 

주제와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동시대성을 반영한 공감 가능한 

정서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장면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극의 몰입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지, 서사와 넘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현재의 대본 완성도뿐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과 실제 공연화 과정에서의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접수 작품은 창작자들의 관심사와 상상력이 폭넓게 확장된 작품들이 다수 접수

되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시대극과 일상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들, 동시대적인 고민이 짙게 드러나는 일상적인 소재들로 작품의 

규모와 소재 및 장르의 다양성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와 세계관 설정에 비해 

뮤지컬 문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뮤지컬 문법 안에서 쓰인 작품들은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익숙한 구조와 전개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이후의 흐름이 

예상 가능하게 읽히거나, 서사적 긴장과 형식적 새로움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구현한 작품들이 눈에 띄기도 했으나 대부분 서사와 함께 

개별 넘버의 완성도나 분위기가 인상적인 장면들이 감정의 고조 없이 관습적으로 

배치된 솔로나 반복적인 앙상블 구성, 다소 어색한 송 모멘트들이 극의 밀도를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이 극적 전개의 중심축으로 작동

하기보다 분위기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는 점이 아쉽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넘버 

안에서 서사가 확장, 전환되는 방식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강점과 개성을 지닌 만큼 작품 간의 결이나 방향성

에도 편차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익숙한 문법 안에 동시대적인 정서를 담아내려는 

시도가 돋보이거나, 동시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정서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소재와 메시지를 대본 전반에 걸쳐 잘 

운용되어 몰입도가 있는 작품들이라는 평가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창작의 특성상 추후 서사와 넘버의 유기성을 보완했을 경우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잠재력이 기대되는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현재의 창작뮤지컬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과 한국 창작뮤지컬이 

보다 다층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익숙한 서사를 

새로운 감각으로 변주하려는 창작자들의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대본이 존재

하더라도, 실제 공연화 단계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 동시대의 질문을 무대 언어로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자 

하는 시도들 또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모가 그러한 작품들과 창작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과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창작자들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상상력이 

앞으로의 한국 창작뮤지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공모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애쓴 시간들에 감사드리고,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어

가실 창작자분들의 걸음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